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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N D S C A P I N
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풍년화

『봄의 전령』풍년화는 중부지방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

다. 절기상 우수(雨水)를 전후해서 꽃이 피나 빠르면 2월 17일

께 늦어도 3월 초순이면 잎이 돋아나기도 전에 황금색 꽃망울

을 활짝 터뜨린다.

2007년 초겨울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개나리, 산철쭉, 풍

년화가 세월을 잘못알고 꽃을 피우고 있어 내년 초에 피어야

할 꽃눈의 수가 줄어 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풍년화는 봄이 채 오기도 전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담스

런 황금색의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해주는 풍년화를 한

두 그루 정원에 심어놓고 감상하는 맛이란 어찌 말로 다 표현

할수 있으리.

1. 생태적 특성

일본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1930년 경 도입되어 국립산림

▶ 과명 : 조록나무과

▶ 학명 : Hamamelis japonica

▶ 명 : Japanese Witch Hazel

▶ 일명 : まんさく

▲ 풍년화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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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과학원 부속 홍릉수목원내에 식재되어 있는 낙엽활엽소교

목으로 수고 6m, 직경 30cm에 이르고 서울 지방에서 봄의

화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한성은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생장 가능하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생장이 양호하

다. 내음성과 개건성은 약하나 기오염에 한 저항성은

강하다.

2. 형태적 특성

밑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올라와 큰 포기를 이루며 수피

는 회갈색으로 매끄럽고 어린가지는 암갈색 또는 황갈색이

다.

어긋나는 잎은 능상(�狀) 원형이며 두껍고 파상의 톱니

가 있으며 길이 12cm, 넓이 5~7cm정도이며 꽃이 지고 난

3~4월께 들어서야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난다. 잎의 뒷면에

는 성상모가 있고 잎자루는 짧다.

꽃은 자웅1가화로 2~3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잎은 4

개로 선형이며 길이 1.5~2.0cm이다. 삭과는 길이

8~10mm이고 겉에 짧은 면모가 있으며 10월에 윤채가 있

는 흑색 종자가 튀어 나온다.

유사종으로는 은은한 향기가 특징인 중국원산의 모리스

풍년화(H. mollis), 루비같이 붉은 진분홍색꽃을 피우는 버

나리스풍년화(H. vernalis), 일본산의 둥근잎풍년화는 (H.

japonica var. obtusata)봄의 전령이라기 보다는 겨울을

알리는 겨울 꽃으로 유명하다. 서울지방에서는 찬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 무렵인 11월 중순께 계절을 잊은 듯 노

란색 꽃을 피운다. 이 꽃이 피면 서울지방에 겨울이 왔음을

알수있게 된다. 이 때 쯤 이면 정원의 장미와 모란은 짚으로

전체를 싸주어 얼지 앉도록 해야 하며 목련 감나무등의 월

동준비를서둘러야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먼 산에 아지랑이가 일고 계곡의 얼음이 풀릴때면 풍년

화는 황금색의 노란 꽃봉오리를 터뜨려 봄을 알린다. 화려

하고 소담스러운 꽃이 가지 위에 담뿍 피면 풍년이 온다하

여 풍년화라 한단다. 또한 이른 봄 일찍 꽃을 피우면 풍년이

온다고도한다.

풍년화는 기오염에도 강하여 도시의 공원이나 가정의

정원수로 심을만 한 훌륭한 관상수이나 널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품종별로 몇그루씩 시험재

배하고 있긴 하나 인기 없는 관상수로 잘 팔리지 않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이른 봄에 풍

년화 홍보가 많은 관계로 하여 만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종이다.

4. 번식법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 종자를 골라 묻어두었

다가 이듬해 파종하면 된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나 삽목으

로 더 좋은 묘목을 얻을수 있다.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3~4

월에 경지삽목하거나 7월에 녹지삽목으로 증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접목으로도 번식하는데 특별한 품종이거나 아름다운 색

의 꽃이 피는 품종 혹은 빠른 기간 내에 꽃을 피우고자 할

때 좋다.

5. 그 밖의 용도

1~2월에 꽃눈이 있는 가지를 꺾어 자그만 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꽃꽂이 하면 훨씬 이른 봄을 맞이 할 수 있을 것

이다.

▲ 풍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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